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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55,10-11

<비는 땅에서 싹이 돋아나게 한다.>

시편 65(64),10ㄱㄴㄷㄹ.10ㅁ-11.12-13.14 (◎ 루카 8,8)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

로마 8,18-23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마태 13,1-23 또는 13,1-9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마태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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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이지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티나 지방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농부가 직접 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한, 노새를 이용해 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씨앗이 담긴 자루를 

노새의 등에 얹고, 그 자루 한 귀퉁이를 조금 찢어 구멍을 냅니다. 그러면 노새가 밭을 걸어가는 동안 씨가 저절로 자루 

속에서 흘러나와, 밭에 뿌려지게 되지요.

 따라서 씨앗이 떨어진 곳에 따라 결실이 다르듯이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따라 말씀이 맺는 열매는 

천차만별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길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없지요. 따라서 길과 같은 마음은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고 남을 대하는 

이들이라 하겠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쉽게 달궈졌다가 쉽게 식는 마음입니다.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엇을 계획한 뒤,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열정을 다해 하느님의 길을 걷다가도 시련이 닥치면 이내 하느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세상 여러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실천하는 신앙인을 뜻합니다. 하느님과 이웃에 늘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1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7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12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18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20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21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22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복음

묵상

마태오
13,1-23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3

이 성서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의문이 

생기게 된다. 농부는 왜 씨앗을 

돌밭이나 길에 떨어뜨렸을까? 

이 비유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 

파종법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과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는 밭을 고른 

다음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 반대였다. 우리의 전통적 파종 방식을 보면 밭을 갈고 나서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쟁기로 

갈지도 않고 그냥 씨를 뿌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곡물씨앗을 

뚜껑이 없는 바구니나 나귀 등에 매단 주머니에 담아 밭으로 

가져가서 손으로 직접 뿌렸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씨앗을 가지고 나가 바람에 날리면서 한번에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 

혹은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 다른 방법은 나귀 등에 

씨앗자루를 실어 놓고 자루 밑에 구멍을 뚫은 후 나귀를 

돌아다니게 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은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씨앗을 규칙적으로 뿌리지 않았기에 

실제로 자기가 어디에 씨앗을 뿌렸는지 알 수 없었다. 씨앗이 

가시덤불에 뿌려졌는지 돌밭에 뿌려졌는지도 알 수 없었다. 

우리나라 농토를 보면 밭과 길이 

분명하게 구분된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농토는 사정이 

달랐다. 이스라엘 밭에는 

길이 따로 없는 곳이 

많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밭은 4월 

추수 후부터 10월 

파 종 기 까 지 

묵 혀 두 기 에 

사람들이 밭 사이로 

지나다녀 길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지나는 사람들 수가 많아지다 보면 자연히 

조그만 길이 밭에 나기도 했다. 또 농부들이 밭갈이를 할 때 길이 

나 있으면 굳이 그곳을 갈아엎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때가 많았다. 

길바닥에 씨가 떨어져도 농부가 흙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새가 

와서 쪼아먹었다.

그러다 보니 파종한 씨앗의 70~80%는 소실됐다. 농부 

입장에선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농부 마음이 바로 

하느님 마음이 아닐까. 농부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잘 길러 내리라 마음을 쓴다. 그러나 제멋대로 흘러가버려 결국은 

제대로 땅에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채 말라죽는 씨앗들도 많이 

있다. 예수님이 이처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은 의미심장하다.

농부 입장에서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과연 나는 어떤 땅에 떨어진 씨앗인지 

묵상해보자.

성서의 비유

왜 농부는 바위에 씨앗을 뿌렸을까요?

대구대교구 가실 성당 유리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 에기노 바이너트(Egino Weinert) 작품 

<허영엽 신부, 평화신문>

(마태 13,3-8 참조)



대부모는 자신과 신앙으로 맺은 대자녀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며, 신앙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모는 대자녀의 영명 축일 때 선물을 하면서 

축일을 축하한다. 영명 축일은 가톨릭 신자가 자신의 

세례명으로 택한 수호성인의 축일이다. 대부분 그 

성인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품에 안긴 날이다. 

성당 달력에는 축일이 나와 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하는 신앙인이 된다. 

세례는 성사다. 다시 말해 하느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직접 주신다는 

뜻이다. 하느님은 세례받은 이가 누구든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 

 세례성사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제가 세례자의 이마에 

성수를 붓는다. 이때 보통 대부나 대모가 세례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서 있다. 사제는 성수를 부으면서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기도는 

하느님이 이제 세례자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신자는 자신이 하느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소중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다음 사제는 다시 세례자의 이마에 성유로 십자성호를 긋는다. 

이때 사용하는 성유를 ‘크리스마 성유’라고 한다. 이 성유는 

‘그리스도(‘그리스도’의 원래 발음은 ‘크리스토스’에 가깝다)’라는 예수님의 호칭과 

어원이 같은 특별한 기름이다. 이처럼 세례받은 이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사제는 세례자에게 흰 옷을 입히거나 흰 

옷 대신 마사포를 머리에 씌워준 뒤 기도한다.

 흰옷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고 

나서 대부와 대모는 부활초에서 불을 옮겨 붙인 작은 세례초를 

세례자에게 건네준다. 이 촛불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사제는 이제 세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듣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권고의 말을 한다.

 대부모는 세례자 옆이나 뒤에 서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제를 도와 

세례자의 이마에 십자성호를 긋거나 세례초를 건네준다. 세례 예식에서 

사제는 믿음을 확인하려고 세례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세례자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대부모는 세례 받는 대자나 대녀의 영적인 부모로서 대자녀를 

신앙으로 돌볼 의무를 지닌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세례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대자녀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물론 세례자는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교리교육을 

받는다. 다만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의 경우 그 부모가 책임지고 

신앙인답게 키우면서, 나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교리 

교육을 받도록 교회로 이끌어야 한다. 

성경    교리
4

하상주보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회 · 성경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 내용은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줄리아 크노프 글, 롤프 분제 그림,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 에서 발췌되며, 매 주일 

미사 후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성원경 보좌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세례 성사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Q

대부나 대모는 세례성사 때
세례자를 위해 약속한다!

그리스도의 세례
피터르 데 그레베르(Pieter de Grebber, 1600~1653?), 1625년
캔버스에 유채, 성 스테파노 성당, 베쿰, 독일



단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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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의 대표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애의 

꼬미시움 (단장 김국 스테파노) 7월 월례회의가 7

월 9일(일) 오후 1시 친교실에서 있었다. 40명의 

꼬미시움 및 꾸리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묵주 기도에 이어 상급 

평의회 소식, 사업 보고 및 영적 지도신부인 

백인현 주임신부의 훈화와 강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공지사항으로 7월 29일(토) 오전 10

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예정된 레지오 마리애 

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었다. 

꼬미시움  7월 월례회의 

가두선교 

더위에도 레지오 단원들의 가두선교는 

계속되고 있다.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 

(단장 정우진 미카엘) 소속 증거자의 모후 

쁘레시디움 (단장 민인숙 데레사) 여성 

단원 3명이 7월 9일(일) 오후 센터빌 H 

마트 앞에서 쇼핑객들을 상대로 60여 

장의 선교 유인물을 돌리며 가두선교에 

열중하였다. 선교의 열기로 더위를 

잊었다는 후문이다. 증거자의 모후 Pr.

2017년 구역 봉사자 피정이 7월 8일(토)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본당 

친교실에서 43명의 구역 봉사자와 구역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제완 야고보 형제의 "신부님! 저 반장 할래요."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 

이어 소공동체 반장들의 사례 발표 시간을 가졌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강의와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은 비록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소중하다” 며 

봉사를 통해 가장 큰 행복을 얻는 사람은 다름 아닌 봉사자 자신임을 강조했다. 

이번 피정을 통해 구역 봉사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며 백인현 주임신부의 강복으로 

이번 피정을 마무리하였다.

 2017년 구역봉사자 피정 



Prince William Forest Park is an 
oasis, a respite of quiet and calm. Four 
of the five cabin camps in Prince 
William Forest Park are listed on 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In 1936, Chopawamsic Recreation Area 
opened its gates to house children's 
‘relief’camps during the Great Depres-
sion. Renamed Prince William Forest 
Park in 1948, these fragrant woods and 
trickling streams have welcomed 
generations of campers, hikers, bikers 
and nature lovers. Discover Northern 
Virginia's best kept secret! 

• WHEN : July 27(Thu) – July 30(Sun)
• WHO : Rising 9th to Rising 12th 
• WHERE : Prince William Forest Park 
• COST :  1 Camper -$110
                      2 Campers - $160
                  (sibling discount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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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filled & faithful 
experiences 

in the wonderful historic site

 Religious Studies 

-St. Catherine of Siena

Many saints have spoken of  devotion 
to the Precious Blood of  Jesus; notable 
among them is St. Catherine of  Siena, 
who often wrote about the Precious 
Blood of  Jesus in her Dialogue - a 
written account of  her mystical visions.

Romans 5:9 
“Much more surely then, now that we 
have been justified by his blood, will we 
be saved through him from the wrath of 
God.”

Hebrews 10:19-22
“Therefore, my friends, since we have the 
confidence to enter the sanctuary by the 
blood of Jesus, by the new and living way 
that he opened for us through the curtain 
(that is, through his flesh), and since we 
have a great priest over the house of God, 
let us approach with a tru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with our hearts 
sprinkled clean from an evil conscience 
and our bodies washed with pure water.”

John 1:6-7 
“If we say that we have fellowship with 
him while we are walking in darkness, we 
lie and do not do what is true;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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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CYO 

The feast of the Precious Blood of our Lord was 
instituted in 1849 by Pius IX, but the devotion is as 
old as Christianity. The early Fathers say that the 
Church was born from the pierced side of Christ, and 
that the sacraments were brought forth through His 
Blood. 

“The Precious Blood which we worship is the 
Blood which the Savior shed for us on Calvary and 
reassumed at His glorious Resurrection; it is the 
Blood which courses through the veins of His risen, 
glorified, living body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in heaven; it is the Blood made present on our 
altars by the words of Consecration; it is the Blood 
which merited sanctifying grace for us and through it 
washes and beautifies our soul and inaugurates the 
beginning of eternal life in it.”

Precious Blood, 
Ocean of Divine Mercy: 
Flow upon us.
Precious Blood, 
Most pure Offering: 
Procure us every Grace!
Precious Blood, 
Hope and Refuge of sinners: 
Atone for us!
Precious Blood, 
Delight of holy souls: 
Draw us! Amen. 

• CCD Summer Camp 
• Who : Rising 4th to Rising 8th Grade
• When : Aug. 11(Fri) - Aug. 13(Sun)           
• Where : Pine Creek Retreat Center 
                    (1794 Back Creek Road, Gore, VA 22637 )     

• ANNOUNCEMENT •






